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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는자신의시대를초월하는사람

이지만 시대를초월할수있는것도충

분히시대의자식이었기때문이라고한

다 한 때는 현모양처의 상징이었다가

현대에와서는워킹맘으로서 천재예술

가로서 재해석되고 있는 신사임당이야

말로진정으로자신의시대를초월한사

람이다오백년을건너서도요즘시대가

요구하는이상형으로여겨지니말이다

드라마 사임당을 두고 매체들에서

는 기대 이하 호응도로 시청률 부진을

염려하지만내겐본방사수를다짐하게

할 만큼 애착이 크다 사대부 지식인들

로부터조선왕조최고의산수화가로꼽

히는 안견 다음 가는 화가라는 평가와

유교 경전의 깊은 소양 자녀교육과 집

안일도 살뜰히 챙겼던 사임당 그녀의

활약을 부러워하며 드라마에빠져들게

하는수목이틀밤이기다려진다

신사임당(15041551)은 시서화에

뛰어났는데 산수화 노안 포도그림에

능했으며 특히 초충도로 유명했다 조

선시대의모든초충도는사임당의작품

으로알려져있을정도로독보적이었고

화폭이 지닌 고상한 품격 때문에 여러

사람이모방했다고한다

수박을갉아먹고있는생쥐들의모습

을 귀엽게 그린 초충도(수박과 생쥐)

는 재미있는 주제의 포착 수박씨의 유

머러스하고 정감 넘치는 묘사 패랭이

꽃과 나비의 아름다운 색채 감각이 돋

보인다 나풀거리는 수박의 큼직한 이

파리에도 생기가 넘치고 이러한 광경

을 숨죽이며 사생했을 사임당의 고운

모습이눈앞에어른거린다

미술사학자 안휘준은 저서 한국미

술의역사에서 사임당의그림은유교

적 미의식의 확립으로 과장과 허세를

피하고 진솔하고 소박한 조선 초기 회

화의 특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

단순한주제 간결한구도 섬세하고여

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

위를 지닌 사임당의 초충도는 아들 율

곡에게도 남편 이원수에게도 자랑거리

였다 능력있는 아내에게 기를 펴지 못

했던 남편 이원수도 집에 손님이 찾아

오면아내의그림을지인들에게보여주

며자랑했다고한다

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

워킹맘천재예술가시대 초월한 이상형

신사임당작 초충도

(176) 사임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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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 5대권력기관장 DJ노무현정부빼면사실상 제로

여권 연일 박대통령자진하야 군불때기

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차관

급이상정무직공무원을지역별로분류한

결과영남지역이인구와비교했을때정무

직을가장많이배출한지역으로조사됐다

정무직공무원에서영남지역인사가차

지하는비율이전체인구가운데영남지역

인구의비율보다낮았던때는이승만정부

와김대중정부였다

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

총장 경찰총장 등 이른바 정부 권력기관

장과 청와대(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)

정무직도인구에비해영남출신의비율이

높았다

반면 역대 정부 중유일하게 김대중 정

부에서만차관급이상정무직과권력기관

장 청와대 정무직의호남출신 비율이높

은것으로나타났다

차관급 이상 정무직 영남 편중 현상

심해김영삼 정부와 전두환 정부 때 영

남출신 비율이 각각 437% 4238%로 가

장 많았다 이어 보수정권이라고 불리는

이명박 정부때 3717% 박근혜 정부 36

84%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때도 36

42%로영남출신비율이높았다

반면 호남 출신 비율은 김대중 정부에

서 2982% 노무현정부에서 2716%로높

았을 뿐 나머지 정부에서는 10% 초반대

수준에그쳤다 인구 비율로따져봤을때

도 역대 정부 중 두 정부에서만 호남지역

출신의 차관급 이상 진출이 두드러졌다

대부분정부에서는마이너스값을보였지

만김대중정부(458%포인트) 노무현정

부(274%포인트)때플러스값을보였다

호남출신 5대권력기관장 0역대

정부 중 김영삼 정부 때 이른바 권력기관

장의 영남출신 비율은 8462%로 최고를

기록했다 사실상 독식인 셈이다 노태우

정부에서도 7857%였고 이명박최규하

정부 때도 667%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

다 박근혜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도 영

남출신비율은 50%를유지했다

영남출신 권력기관장 비율과 영남지역

인구비율 간 차이가 가장 컸던 정부는 김

영삼 정부(6520)와 노태우 정부(5756)였

다 영남지역 인구를 고려했을 때 권력기

관장이 적게 배출된 때는 이승만(563)

김대중(1268) 뿐이었다 역대 정부에서

호남 출신 권력기관장은 김대중노무현

전두환 정부를 제외하고는 0(제로)였다

김대중 정부에서 호남 출신 비율은 50%

노무현정부에서는 3333%였다

충청출신은윤보선정부때 50%였다가

박정희정부에서 190%를차지했다 전두

환노태우 정부에서는 각 714%였고 김

대중정부때도 125%였다 이명박정부에

서는 2222%까지올랐다

청와대정무직도영남출신독점전

두환노태우정부때청와대주요부서정

무직중 50% 이상은영남출신이었다 역

대 정부 중 전두환(5714%)노태우(56

67%) 정부가가장많았다

이어 이명박 정부(45%) 박근혜 정부

(4468%) 노무현정부(40%)김영삼정부

(3947%) 박정희 정부(3226%) 김대중

정부(1714%) 순이었다 이승만윤보선

정부때는 0%를기록했다

호남 출신은 김대중 정부 때 4857%로

가장많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225%였

다 박정희 정부(645%)와 노태우 정부(3

33%)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나머지

정부에서는 10%대수준을유지했다

최권일기자cki@kwangjucokr

22일 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이정미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심판정으로들어서고

있다 연합뉴스

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

핵심판심리가막바지로접어들면서범여권

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에 군불을

때고있다이른바 질서있는퇴진론이다

이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

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극심한 국론 분

열이 일어날 것이 명백한 만큼 여야 정치

권이 머리를 맞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

할수있도록퇴로를열어주자는것이다

하지만 야당이 부정적이고자유한국당

과바른정당내에서도의견이엇갈려정치

권 전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

미지수다

자유한국당정우택원내대표는 22일국

회에서기자들과만나 제가보름전에정

치적타결을최대한해보고그것이안됐을

경우 탄핵 결정 후의 후폭풍에 대해 얘기

를한적이있다며 (바른정당)주호영원

내대표도 내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것

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

이어 탄핵 결정 후에 우리가 국론분열

내지국가가불안해지는것을최소화하기

위해여야가정치력을발휘해서국민에게

안심할수있는대책을논의할수있는여

야의 정치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

다 그는 하야론이대통령에대한사법처

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는 질

문에 그렇다고답했다

바른정당주호영원내대표도서울여의

도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

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탄핵

을 둘러싸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

심하게 표현하면 내전이라고 할 수 있다

며 이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국론 분

열이심각할테니국민통합에기여하는해

결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노력하자는

이야기라고말했다

하지만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한 라

디오에서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헌재 심

판이나 특검 수사 등 사법적 절차는 진행

돼야한다고주장했다

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등다른야당

도 한국당의 자진 하야론에 냉랭한 반응

을 보여 정치권이 정치적 해법을 도출할

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

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cokr

역대정권인구대비고위직출신지역별분석해보니 이승만DJ 정부 빼곤

영남 인구비율보다높아

이승만정부때 0%였던

영남출신靑비서관

전두환정부때 50%대로

야권 반응할가치도없다

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기타

이승만정부 833 833 1667 0 0 0 0 6667

윤보선정부 0 0 0 0 5000 0 0 5000

박정희정부 476 476 3810 0 1905 0 476 2857

최규하정부 0 0 6667 0 0 3333 0 0

전두환정부 714 0 5000 1429 714 0 0 2143

노태우정부 0 0 7857 0 714 0 0 1429

김영삼정부 769 0 8462 0 0 0 0 769

김대중정부 625 0 1875 5000 1250 0 0 1250

노무현정부 556 0 3889 3333 556 1111 0 556

이명박정부 1111 0 6667 0 2222 0 0 0

박근혜정부 4000 1000 5000 0 0 0 0 0

역대정부별권력기관장지역별출신비율
(국정원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) 단위%


